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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맥의 중심 섬 전체를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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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오름에서 바라본 한라산 정상 한라산국립공원내 . ▲

오름들은 지질식생풍수등반사 등 무수한 이야기를 간· · ·

직하고 있다 사진 강경민기자 . / = gmkang@hallailbo.co.kr

한라대맥 제 구간 탐사완료3

탐라구간 물오름 도로 백록담 어승생악 도로: (5.16 )~ ~ (1100 )

위용있는 한라산체의 오름 향연

도로에서 도로까지 한라대맥 탐사 제 구간은 한라산국립공원내 지역이다5·16 1100 3 .

한라대맥 탐사팀이 제 구간에 들어서서 처음 탐사한 오름은 지난 월 일 도로변 물오름3 4 3 , 5.16

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동수악 성판악 성널오름 사라악 물장올 어후오름 흙붉은오름 등 한라. ( ) 

산 동사면 오름탐사를 진행한 뒤 월 일에는 백록담을 탐사하여 한라산 정상을 넘어섰다8 15 .

이후 한라산 서사면에 위치한 장구목 윗세오름 큰드레왓 영실 불래오름 이슬렁 망체 새끼오름 

만세동산에 이어 지난달 일 어승생악을 마지막으로 제 구간 탐사를 마무리하였다 제주도의 30 3 . 

동서 장축을 따라 동쪽끝 우도봉에서 서쪽끝 차귀도까지 진행되는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 중 ‘ ’

이제 분의 을 마친 셈이다5 3 .

국립공원내 오름 탐사는 만만치 않았다 연일 날씨가 좋다가도 탐사일 전후로 비오기가 일쑤였. 

고 국립공원내 오름은 한라산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코스 중복, 

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탐사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탐사자체가 힘든 등산을 각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탐사위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라산내 오름탐사는 제주인의 삶과 연관돼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었다 온대에서 아한대까지 수식분포를 보이는 식생분야 백록담 정상은 물론 기생화산의 형성. , 

과 지질분야 사라 개미 등 영실 등 고산명혈지의 무덤들이 전해주는 풍수분야 선인들의 한라, , 

산등반기 인위적인 간섭없이 서식하는 노루 등 동물분야 동계훈련 중에 목숨을 잃은 산악인, , 

들의 이야기 등이 쉼없이 이어졌다.

그런가하면 원형그대로 남아있는 숯가마터와 년대까지 방목됐던 곶몰 산몰 의 흔적 선작지70 ( ) , 

왓에서의 탑궤들에 대한 해석 등 흥미로운 추적도 있었다 논고악과 물장올사이에서 확인된 숯. 

가마터의 경우 돌담으로 가마를 쌓고 굴뚝을 내어 반영구적으로 숯을 구웠던 독특한 방식으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전문적인 숯굽기가 이뤄졌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선작지왓의 탑궤를 비롯한 암괴들도 수수께기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제주판관 김치. (1577∼

의 기록에 따르면 수행동을 지나서 여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는 기록이 나타나는1625) ‘ 10 ’

데 선작지왓의 암괴들의 칠성대의 흔적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칠성신앙과의 연관성 . 

등 다양한 추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탐사팀은 국립공원내 개의 오름 중 바깥쪽에 위치한 능화오름 열안지 걸쇠오름 다래오름 등46

을 빼고는 동서 대맥 선상의 오름들을 모두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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